














2012년 4월 아리랑 2호가 찍은 소양강(평상시)

2015년 3월 아리랑 3호가 찍은 소양강(가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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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지점별 연평균 무강수일수(1973 – 2014년) 관측 지점별 최장 무강수 지속 기간(1973 – 2014년)

가뭄은 오랜 기간에 걸쳐 비가 적게 내리고 햇볕

이 계속 내리쬐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가뭄의 강도를 무강수 계속 일수

의 길고 짧음으로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물 부족량 

정도의 지속 기간 및 가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면적 등에 따라 판단한다.

가뭄 피해란 오랜 기간에 걸친 물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산업 및 생활상의 피해를 말한다. 물 부족

은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의 부족과 연결되어 생산

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하수 및 토양의 수분 

고갈을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뭄은 여름철

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져 장

마전선이 충분히 비를 내리지 못하고 북상할 때 주

로 나타난다.

가뭄

과거 가뭄시 제한 급수 피해 인구(1994 – 2009년) (단위: 1,000 명)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2015)

연도별 강수량 및 평균 저수율(1990 – 2014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2015)

평균 저수율(1990 – 2014년)

⁎강수량: 다목적 댐 유역(전체 남한 면적의 22%)의 강수량 ⁎⁎평균 저수량: 모든 댐의 연평균 저수량(월말 저수량의 평균값)을 합산한 값 ⁎⁎⁎평균 저수율: (평균 저수량/모든 댐의 저수 용량 합계)

황사

황사는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 황토 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

는 강하하는 흙먼지를 말한다. 보통 저기압의 활동

이 왕성한 3 – 5월에 많이 발생하며, 때로는 상공의 

강한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간다. 황사 현상이 나타나면 

태양은 빛이 가려져 심하면 황갈색으로 보이고, 흙

먼지가 내려 쌓이는 경우가 많다. 

황사는 건강, 농업 및 축산, 산업, 교통, 해양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피해를 입힌다. 황사 발원지로

부터 상당히 떨어진 우리나라나 일본의 피해는 주

로 황토 먼지에 의해 초래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하는 황사의 횟수와 강도는 1990년대 이래 빠른 속

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에서의 황사 발생 일수

를 보면 1971 – 1980년 28일, 1981 – 1990년 39일, 1991

년 – 2000년 77일, 2001 – 2010년에는 122일이었다. 

197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는 무려 4배 이상 급

증하고 있다. 

황사특보는 황사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된다. 황

사주의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될 때, 황사경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

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

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연간 황사 발생 빈도(1991 – 2014년)

관측 지점별 연평균 황사일수

1973 – 1993년 1994 – 2014년

황사 관측망 분포 및 연평균 황사특보 발령 일수(2004 – 2014년)가뭄 연도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994 – 1995 17.7 8.4 299.6 36.9 36.6 237.9 147.9 482.8 954.6 2,222.4 

2001 – 2002 0.0 19.7 69.0 8.1 0.0 4.9 48.3 95.0 59.9 304.9 

2008 – 2009 0.7 0.8 75.5 2.5 7.0 14.2 48.4 65.9 65.1 280.1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강수량(mm)* 1,574 1,173 1,050 1,376 840 1,035 1,032 1,258 1,572 1,539 1,378 962 1,610 1,829 1,495 1,285 1,454 1,464 906 1,172 1,374 1,668 1,402 1,169 1,042

유입량(백만m3) 27,068 11,061 9,276 16,787 6,738 12,389 8,675 13,738 20,704 17,574 14,608 7,289 18,091 29,928 20,197 16,254 22,191 20,969 9,254 12,854 19,495 25,867 19,178 14,458 11,329

방류량(백만m3) 4,940 6,158 7,236 6,685 8,551 11,604 9,899 11,863 19,756 17,084 16,807 8,631 15,854 29,299 21,150 16,923 22,398 19,083 11,706 12,140 17,533 25,711 18,640 15,985 11,598

평균 저수량(백만m3)** 6,120 5,516 5,226 6,289 4,578 4,992 4,715 5,296 6,486 6,583 6,205 4,739 6,084 7,310 6,748 6,139 6,170 6,463 6,069 5,602 6,445 7,295 7,229 7,037 5,885

평균 저수율(%)*** 60 55.2 45.9 55 39.7 42.9 43.2 49.4 61.6 59.9 49.3 37.7 48.4 58.1 53.6 48.8 49 51.4 48.2 44.5 51.2 57.7 57.2 55.7 46.6

국가기후데이터센터(2015) 국가기후데이터센터(2015)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각 연도)

국가기후데이터센터(2015)

기상청(2015)

기상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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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

시․도별 면적 대비 연평균 낙뢰 발생횟수(2012 – 2014년)

낙뢰 사고의 유형은 크게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로 분류된다. 인명 피해는 낙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및 부상으로 구분하며, 이 둘을 합하여 사상자

로 분류한다. 인명 피해와 함께 가옥이나 산림의 화

재, 건축물이나 설비의 파괴는 직접적 피해로 분류

되며 낙뢰에 의해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이다. 

이러한 직접적 피해 외에 낙뢰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는 전력 설비의 뇌격으로 인한 정

전, 통신 설비의 뇌격으로 인한 통신 두절, 교통 시

설의 뇌격에 의한 불통, 공장이나 빌딩의 뇌격으로 

인한 조업 중단 등이 있다. 낙뢰는 태양 복사로 대기

가 불안정해지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은 모든 해안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해안의 해수면 고도 상

승 추세는 남해안과 황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나며, 남해와 황해의 해수면 고도 상승 경

향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관측 평균 해면 변

동률은 황해안에서 0.24cm/yr, 남해안에서 0.21cm/

yr, 동해안에서 0.27cm/yr의 상승률을 보이며, 제주

도에서 0.47cm/yr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다. 황해

안의 보령은 0.65cm/yr로 전 해역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역별로는 제주, 거문도, 포항에서 각각 

0.55cm/yr, 0.41cm/yr, 0.58cm/yr로 해수면 상승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동해안의 해수면 상승이 다른 해안에 비해 상대

적으로 두드러진 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쿠로시

오 난류의 열수송 증가와 이에 따른 한반도 동해를 

경유하는 난류의 온도 상승 영향이 큰 탓으로 파악

된다. 이산화탄소(CO₂)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면 우리나라 연안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해수 범람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RCP 4.5(8.5)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의 해수면 상승은 21세기 후반기(2071 – 2100년)

에 남해안과 황해안이 각각 53cm(65cm), 동해안

이 74cm(9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 

기간 전 지구 해수면 상승폭 70.6cm(88.5cm)에 비

견되는 수준이다. 해수면 고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2100년경에는 남해안

과 황해안이 현재보다 약 65cm(85cm), 동해안이 약 

90cm(130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RCP 8.5 시

나리오 결과의 해수면 상승량을 적용해 주요 연안 

도시(여수, 기장 지역)를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범람 위험성을 살펴보면 침수 예상 지역이 연

안 지역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면 상승

여수 지역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면적 변화 기장 지역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면적 변화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 범위

21세기 중반(2041 – 2050년, 여수) 21세기 중반(2014 – 2050년, 기장)

관측 평균 해면 장기 변동률(1960 – 2013년)

계절별, 지역별 낙뢰 발생횟수(2012 – 2014년)

관측 지점별 연평균 뇌전일수

1973 – 1993년 1994 – 2014년

연평균 뇌전일수(일)

15 초과
12 – 15
10 – 12
8 – 10
8 이하

지역별 낙뢰 발생 현황(2012 – 2014년)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는 온

실가스 농도값을 설정 후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여 그 

결과의 대책으로 사회•경제 분야별 온실 저감 정책을 결정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이다. 대표적인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농도별로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RCP 2.6(420ppm)은 인간 활동에 의한 악영향을 지구 스

스로가 회복하는 경우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반

면, RCP 4.5(540ppm)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행되

는 경우를 의미하며, RCP 6.0(670ppm)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

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경우 그리고 RCP 8.5(940ppm)는 저감없

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50년 빈도

변화량

100년 빈도

변화량해수면 상승
미고려

해수면 상승
고려

해수면 상승
미고려

해수면 상승
고려

평균 침수심(cm) 149.1 162.3 13.2 157.6 207.7 50.1

침수 면적(㎢)
8.3 8.7 0.4

(4.8%)
8.5 9.7 1.2

(14.1%)

구분

50년 빈도

변화량

100년 빈도

변화량해수면 상승
미고려

해수면 상승
고려

해수면 상승
미고려

해수면 상승
고려

평균 침수심(cm) 77.90 82.50 4.60 82.70 100.60 17.90

침수 면적(㎢)
0.49 0.58 0.09

(17.7%)
0.56 1.37 0.81

(145.1%)

지역 봄 여름 가을 겨울 합계

서울특별시 41 3,026 183 3 3,253 

부산광역시 63 2,199 388 16 2,666 

대구광역시 692 3,127 975 0 4,794 

인천광역시 105 4,294 223 10 4,632 

광주광역시 11 835 124 3 973 

대전광역시 27 2,083 220 0 2,330 

울산광역시 141 2,631 535 7 3,314 

세종특별자치시 98 2,372 346 1 2,817 

경기도 5,656 51,161 3,313 29 60,159 

강원도 8,358 32,637 1,181 10 42,186 

충청북도 4,882 34,221 2,569 4 41,676 

충청남도 2,070 40,068 5,479 101 47,718 

전라북도 682 21,791 1,049 92 23,614 

전라남도 333 22,420 5,135 122 28,010 

경상북도 11,346 42,344 5,097 18 58,805 

경상남도 3,840 28,312 6,429 59 38,640 

제주특별자치도 176 2,193 161 34 2,564 

기상청(2015) 기상청(2015)

기상청(2015)

기상청(각 연도)

국립해양조사원(2014)

국립해양조사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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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산업통상
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14%

3%

12%

9%8%

5%

3%

3%

0.2%

13%
6%

9%

15%

예방
39.3%

대응
22.5%

대비
37.5%

복구
0.7%

0˚

120˚ W 90˚ W 60˚ W150˚ W180˚60˚ E 90˚ E 120˚ E30˚ E0˚ 150˚ E

30˚ N

30˚ S

60˚ S

60˚ N

캄보디아

타이완

터키

알제리
이란

타이

중국

미얀마

네팔

아이티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시에라리온

국제 구조대 파견 현황

대한민국 국제 구조대(KOSAR) 출동 내역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KDRT) 파견 실적

지진 현장(2009년)

태풍 피해 현장(2013년)

지진 현장(1999년)

지진 현장(2008년)

지진 현장(2011년)

지진 현장(2010년)

지진 현장(2003년)

여객기 추락 현장(1997년)

지진 현장(2003년)

태풍 피해 현장(2008년)

지진 현장(2003년)

지진 현장(2004년)

지진 현장(2003년)

긴급 구호대 파견 및 구호 활동(2009년)

태풍 하이옌 피해 대응 구호대 파견(2013년)

쓰촨성 대지진 긴급 구호대 파견 및 구호품 지원(2008년)

긴급 구호대 파견 및 의약품 등 구호품 지원(2010년)

사이클론 나르키스 피해 지역 의료팀 파견(2008년)

에볼라 대응 구호대 파견(2014 – 2015년)

지진 피해 지원 탐색 구조팀 및 의료팀 파견(2015년)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활동(네팔 지진 현장)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활동(필리핀 태풍 현장)대한민국 국제 구조대 활동(일본 도호쿠 지진 현장)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활동(아이티 지진 현장)

외교부
재해국 외교부에 구조대 파견 제의

재해국 외교부
지원 제의 수락 정식 지원 요청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국민안전처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국민안전처

재난 발생

외교부 지원 여부 판단

해외 긴급 구호대 출동

외교부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 준비

국제 구조대 출동

국제 구조대 출동

해외 긴급 구조대 파견 준비 지시

행정 인력 출동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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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제작하였고 체계

적인 기상 및 천재지변을 기록하였으며 고유의 역

학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삼국 시대

부터 조선 시대 말까지 40,000여 회에 달하는 천재

지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재난들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었으나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

려는 노력도 커졌다. 

고대로부터 수해, 한해를 감소시키고 작물의 풍

작을 가져와 더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수리 

관개 사업이나 주술적 방법을 수행하였다. 농경 시

대 이래 한해와 수해의 연속적인 내습은 우리나라

의 농업 생산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왔다. 『삼국사

기』에 나타난 대수, 대우, 또 수해를 일으킨 폭우 등

을 보면 모두 40여 회에 달하고 있다. 삼국 시대의 

재난 실적이 주로 수도를 중심으로 기록에 남아 있

듯이 고려 시대도 수도 중심의 재난 내용이 대부분

이다.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삼국 시대의 기록에 

비하여 훨씬 많은 재난 기록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

해 오고 있으며, 재난 극복을 위한 시책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자세하게 관측된 것은 

바람으로 대풍, 폭풍을 비롯하여 바람의 특성 및 풍

향을 나타내는 여러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삼국

사기』에 풍, 대풍, 폭풍의 3종으로 구분한 것에 비

해 고려 시대에는 그 종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조선 시대 서울 부근의 홍수에 관해서는 『승정

원일기』 및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해 정종 이후

(1400년 이후) 약 450년간의 기록이 있다. 또 조선 

시대에 실시한 기우 및 기청 제사의 기록에도 한강 

및 서울 시내 수표의 척도를 게재한 것이 있다. 이

들 자료를 정리해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홍수는 

총 176회에 달했다.

최근 들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 호우, 태풍, 

해일 등 이상 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해가 

갈수록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도

시 팽창, 각종 산업 시설 확대, 유수지 등의 상대적 

감소는 유출량의 증가를 가져와 그 피해액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방 댐 사

업, 건물의 내진 설계 등 다양한 기술의 적용과 발

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체계적인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 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시 종

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 체계를 마련하기 위

해, 2014년 11월 19일 기존의 재해 예방 및 대응 기

능 등을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하였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국제 협력

정부 전체 R&D 규모 및 재난 안전 분야 R&D 추이(2009 – 2015년)

부처별 재난 안전 분야 R&D 투자 현황(2015년) 재난 관리 단계별 투자 비율(2015년)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 국민안전처로 통합 및 개편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

조선 시대의 측우기(기상청)

1440년을 전후하여 발명되어 1442년(세종 24)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 왕조의 공식적인 우량 관측 기구로 사용된 도

구로, 현대의 우량계에 해당한다. 금속제 원통형 그릇에 빗

물을 받아 표준화된 눈금의 자로 그 깊이를 측정했으며, 같

은 규격의 기구와 자를 서울의 천문관서와 지방의 관아에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우량 관측 및 보고 체계를 갖추었다.

돈대(피수대)

홍수시 침수가 잘 일어나는 지역에 인공적으로 만든 지대이

다. 피수대라고도 부른다. 한강 하류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는 피수대 위에 축조된 가옥을 볼 수 있다.

남해군 다랭이 마을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다랭이 마을의 다랭이는 작

은 계단식 논을 말한다. 다랭이 마을의 논은 좁은 면적에서 

경작할 곳을 확보하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만들었다. 이러

한 논은 계단상의 지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토양 침식을 

방지한다.

제주도 전통 가옥

제주도 가옥의 지붕 경사는 완만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방이지만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지붕은 완만한 경사뿐만 아니라 새(茅)를 덮고 다

시 새를 꼬아서 만든 줄로 지붕을 단단하게 엮었다.

남해군 물건리 방풍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150

호 방조어부림이다. 어부림이란 어군(魚群)을 유도할 목적

으로 해안, 호안, 강안 등지에 나무를 심어 가꾼 숲을 말하

는데, 이 숲은 어업보다 마을의 주택과 농작물을 풍해에서 

보호하는 방풍림의 구실을 하고 있다.

울릉도의 우데기와 쭉담

우데기는 많은 강설에 대비하여 처마 끝에 억새 등을 엮어 

눈이나 비가 안쪽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든 집이다. 우

데기와 가옥의 벽 사이의 공간인 쭉담은 이동 통로로 사용

된다. 해안가 가옥의 우데기는 바람을 막는 역할도 하였다.

터돋움집

강수량이 많고, 큰 하천의 범람원과 같이 지대가 낮은 곳은 

침수 피해를 자주 입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가옥을 지을 

때 터를 높여서 집을 지었다.

우리나라는 재난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 협력을 

통해 국가 간 교류를 하고, 국제 사회의 자연 재해, 

대형 사고, 분쟁 및 복합적 재난을 겪은 피해국이나 

국제 기구의 지원 요청에 따른 해외 구호를 통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 구조대(KOSAR) 및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

호대(KDRT)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제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에 규정된 구조대를 

의미하며, 국외에서 대형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 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 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펴는 국가직 또는 지방직 

소방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 도시 탐색 구조대

를 말한다. 현재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국제 구조

대의 편성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 구

조대는 1997년 8월 6일 괌에서의 대한항공기 추락 

사고(외국인 포함 사망 225명)를 계기로 해외에서

의 항공기, 선박 사고 등 대형 재난 발생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설치하였으며, 1997년 8월 22일 3개 

팀 31명으로 발대(비상설 조직)하였다. 국제 구조대

가 해외 긴급 구호대의 일원으로서 출동할 경우, 대

규모 해외 재난 발생시 외교부장관은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민․관 합동 해외 

긴급 구호 협의회를 소집하여 해외 긴급 구호 여부

를 결정한다.

KOSAR & KDRT 파견 국가

국제 구조대 편성 및 출동

행자부

사회 재난

방재청

자연 재난

해경

대형 해상
사고

해경

항공, 유해 화학 물질,
원자력 사고 등

국민안전처
전국 어느 곳에 살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 +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5)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5)

한국 국제 협력단(2015)


